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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ing Articles for KEMA Members 

어깨충돌증후군!! 

운동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http://www.kema-korea.co.kr/


어깨충돌증후군은 흔한 어깨 질환 중 하나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견봉하공간(subacromial space)이 좁아져,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할 때,  

견봉(acromion)과 위팔뼈머리(head of humerus)의 부딪힘을  

유발하여 통증, 운동범위 감소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어깨충돌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에게서는 

어깨뼈(Scapula)를 조절하는 근육들의 약화를 찾아볼 수 있다.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어깨뼈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다면 

견봉하공간이 좁아지게 되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깨충돌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기능적 활동을 할 때,  

좁아진 견봉하공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징적인 운동패턴을 이용한다. 

 

 

 

 

 

어떤 패턴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까? 

http://www.kema-korea.co.kr/


이전의 어깨충돌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가지 가설을 세워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가설 

1. 어깨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팔을 올릴 때, 어깨뼈 올림(elevation)과 

위쪽 돌림(upward rotation)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2. 어깨뼈의 움직임은 어깨뼈를 조절하는 근육의 활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

다. 

3. 어깨뼈 움직임과 이와 관련된 근육의 활성은 질병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

을 것이다. 

 

 

 

 

 

 

결과 

1.  어깨뼈 올림을 이용하여 보상하는 것은 맞으나, 어깨뼈의 뒤쪽경사

(posterior tipping)가 충분하지 않다면 올림 동작은 덜 효과적이다. 

2.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의 과도한 사용으로 어깨뼈 올림이 발생하

고, 앞톱니근(serratus anterior)의 약화로 뒤쪽 경사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게 한다. 

3. 증상이 심각할 수록 어깨뼈 올림이 많이 나타나고, 뒤쪽 경사가 불충분하

게 발생한다. 

http://www.kema-korea.co.kr/


아마추어  
운동선수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심함) 

학생 
운동선수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보통) 

정상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없음) 

어깨뼈  
위쪽돌림 

40.2 37.2 43.0 

어깨뼈 
 뒤쪽경사 

4.2 11.2 18.3 

어깨뼈 올림 21.6 14.1 5.1 

어깨충돌증후군에서 어깨뼈는 어떻게 움직일까? 

• 위쪽돌림 : 증상과 돌림 각도 사이의 유의한 각도차이는 없다. 

• 뒤쪽경사 : 증상이 심해질 수록 팔을 올릴 때의 뒤쪽경사가  

                 적게 발생한다. 

• 올림 : 증상이 심해질수록 올라가는 거리가 높아진다. 

올림 

뒤 앞 

어깨뼈 뒤쪽경사 

각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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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운동선수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심함) 

학생 
운동선수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보통) 

정상 
 

(어깨충돌증후군 
증상 없음) 

위등세모근 0.81 0.69 0.56 

아래등세모근 0.20 0.24 0.40 

앞톱니근 0.10 0.16 0.28 

어깨충돌증후군에서 어깨 주변 근육은 어떻게 작용할까? 

위등세모근 
작용 증가 

앞톱니근  
작용 감소 

아래등세모근 
작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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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충돌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상 패턴으로 어깨뼈 올림이 나타난다.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할 동안에 어깨뼈 올림을 측정한다면 근육의 기능,  

 기능적 상태, 어깨충돌증후군의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치료를 위해 아래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의 강화 운동을 동반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깨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시 어깨뼈의 올림이 증가하고, 뒤쪽경사가 감소한다. 

또한 위등세모근의 작용이 증가하고,  

아래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의 작용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깨충돌증후군의  평가와 치료에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KEMA 책임 연구원  안선희- 

-문의사항은 KEMA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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